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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에 따른 환상적인 낙관적 믿음의 차이와

학령전기 아동의 심리적 적응

                           최 선 영                     곽 금 주*

서울대학교 심리과학연구소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미래에 대한 환상적인 낙관적 믿음에서의 발달차와 어린 아동기에 두드러지는 환상적인 낙관

적 믿음이 가지는 적응적인 가치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1에서는 환상적인 낙관적 믿음에서 발달차를 살

펴보기 위해 서울, 경기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어린 아동 54명(평균 연령: 4세 3개월), 나이든 아동 47명(평균 

연령: 7세 7개월)을 대상으로 특질변화에 대한 환상적인 낙관적 믿음을 측정한 결과, 어린 아동이 나이든 아

동보다 더 높은 환상적인 낙관적 믿음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2에서는 어린 아동의 두드러진 환상

적인 낙관적 믿음의 적응적 가치를 밝히고자 연구 1에 참여하였던 어린 아동 54명과 아동의 엄마를 대상으

로 어린 아동의 인지․신체능력/또래․엄마수용에 대한 자기지각, 문제행동과 엄마의 양육행동을 측정하였

다. 연구결과, 어린 아동의 환상적인 낙관적 믿음은 긍정적인 자기지각과 상관이 있었다. 엄마의 거부적인 양

육행동은 아동의 문제행동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었는데, 아동의 낙관적 믿음이 높은 집단에서는 부모의 

거부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주는 정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환상적인 낙관적 믿음의 

적응적 가치가 확인되었다.

주요어: 낙관성, 환상적인 낙관적 믿음, 자기지각, 문제행동, 특질믿음

어린 아동은 어른과는 다르게 외부 세상을 지

각한다. 자신이 원하기만 하면 동화 속의 주인공

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속임수가 있는 마

술도 현실처럼 믿는다. Rothbaum과 Weisz(1989)

는 이러한 환상적인 믿음과 관련하여 학령전기

와 학령초기의 시기를 “외부의 사건에 대해 현실

적인 면에서는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

하는 다양한 사고와 행동들이 영향을 준다고 믿

는 시기”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어린 아동의 

환상적인 사고는 미래 사건에 대한 기대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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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난다. 예를 들어, 어린 아동은 반에서 가장 

키가 작았던 남자아이도 어른이 되면 마이클 조

던처럼 키가 큰 농구선수가 될 수 있다고 믿는

다. 이러한 환상적이고 낙관적인 기대를 단순히 

어린 아이의 미숙함과 결핍으로 받아들여야 할

까? 아니면 개인의 적응에 도움을 주는 미래에 

대한 낙관적 믿음, 낙관성이라는 강점이라고 볼 

수 있을까?

과거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은 아동의 

부정적인 결핍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리

고 이러한 연구 틀에서는 앞서 말한 어린 아동

의 환상적인 사고 또한 어린 아동이 가지는 미

숙한 인지 능력 혹은 심리적 결핍으로 여기고 

이에 따른 부적응적 결핍에 주목했을 것이다. 하

지만 최근 연구들은 이러한 심리적 결핍보다는 

아동의 유능성, 심리적 영역에서의 성장에 초점

을 맞추고 있다(Roberts, Brown, Johnson, & 

Reinke, 2002). 즉, 최근 연구자들은 도전적인 외

부환경에서도 보호 요인이 되는 강점과 긍정적 

자산(positive assets)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

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어린 아동이 보이는 미

래에 대한 환상적인 낙관적 믿음을 측정하고, 이

를 심리적 결핍과 미숙함이 아닌 긍정적인 강점

으로 작용함을 알아보고자 한다. 

낙관성의 정의

낙관성의 정의에는 ‘기질적 낙관성’과 ‘낙관적 

설명 양식’이 포함된다. 기질적 낙관성이란 미래 

사건에 대하여 나쁜 일을 기대하기 보다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전반적인 기대감을 말한

다(Scheier & Carver, 1985). 낙관적 설명 양식

이란 개인이 사건의 원인에 대하여 어떻게 설명

하는가와 관련된 것이다(Seligman, 1991). 즉, 연

구자들은 부정적인 사건이나 경험에 대하여 낙

관적인 사람들은 사건의 원인을 외부적, 일시적, 

특정적인 것이라고 귀인하는 반면, 비관적인 사

람들은 사건의 원인을 내부적, 안정적, 전체적인 

것으로 귀인한다고 제안한다. 그리고 기질적 낙

관성은 미래의 결과가 좋을지 나쁠지를 믿는 정

도를 측정한 것이고, 낙관적 설명양식은 미래에 

대한 기대가 과거 사건에 대한 귀인 방식에서 

기인한다는 점에서 두 개념 모두 ‘미래 사건에 

대한 기대’라는 공통점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Peterson & Seligman, 1984; Seligman, 1991; 

유은상, 2004에서 재인용). 

낙관성의 발달

이러한 낙관성의 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전적인 요인이 영향을 

준다고 보는 관점이다. Schulman, Keith와 

Seligman(1991)은 이란성 쌍생아들의 경우 유의

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은 반면, 일란성 쌍생

아들은 .48의 내적 상관을 발견하였다. 둘째, 성

인이 아동에게 제공하는 피드백의 유형이 영향

을 주었을 거라고 보는 관점이다. 성인이 아동에

게 주는 실패의 원인에 대한 피드백에서 지능과 

같이 보다 안정적인 특성에 관한 피드백이 주어

졌을 경우, 아동은 좀 더 자신의 실패가 지속될 

것이라는 비관적인 신념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Dweck & Licht, 1980). 셋째, 초기 생애에

서 가족의 이혼이나 질병과 같은 손실 경험, 학

대와 같은 트라우마 경험이 영향을 준다고 본다. 

부모의 이혼이나 별거, 혹은 성적인 학대를 경험

한 아동이 더 비관적인 양상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다(Nolen-Hoeksema, Girgus & 

Seligman, 1986; Stern, 1990). 마지막으로,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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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낙관적 설명 양식과 긍정적 양육행동이 아동

의 낙관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있다. 아동이 엄마가 보이는 낙관적인 설명양식

을 모방, 학습한다고 보며, 엄마가 제공하는 적

절한 따뜻함과 통제를 지닌 양육환경이 아동의 

안전감을 형성하고 이것이 낙관성의 발달로 이

어진다고 본다(Hasan & Power, 2002; Hjelle, 

Busch, & Warren, 1996). 이와 같은 연구결과들

은 생애 초기 혹은 아동기에 겪게 되는 경험들

이 이후 낙관성의 발달에 영향을 줌을 보여주는 

결과들이라 할 수 있다. 즉, 낙관성의 발달에 있

어서 아동기의 초기 경험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러한 낙관성의 발달에 관한 연구에 있

어서, 어린 아동에게서 두드러지는 낙관성의 발

달차에 대한 연구들도 이루어지고 있다.  

연구자들은 낙관성의 발달차에 관한 선행연구

에서 낙관성은 아동기에 두드러지는 특성이라고 

제안하고 있다. 우선, 아동기의 두드러진 낙관성

은 진화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의미가 있다

(Bjorklund & Green, 1992; Cosmides & Tooby, 

1989). 아동은 발달과정에서 수많은 기술을 습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어린 아동은 이러한 

기술을 아주 느리게 습득하거나 대부분 기술 습

득의 실패를 경험한다. 이 때, 어린 아동의 미래

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 즉 낙관성은 수많은 시

행착오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낙관성은 개인이 성장하면서 점차 감소하게 되

는데, 이는 더 이상 불가능한 목표추구를 단념시

키는 기능을 하게 된다(Robins & Beer, 2001). 

또한, 아동기의 높은 낙관성은 현실성(reality)과 

바람(wish)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공변모형 메커

니즘(covariation principle)에 근거한 해석이 이

루어지지 못하는 것과 같이 아동의 미숙한 인지 

처리 능력에 의한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우선, 

어린 아동은 실패에 직면했을 때에도 자신의 능

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유지하는 “긍정 편향

(positive bias)”을 보이는데, 이러한 편향은 초등

학교시기에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Schneider, 1991; Stipek, 1984). 여기서의 긍

정 편향은 ‘실패에 대한 긍정적인 해석, 기대감’

이라는 점에서 낙관성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Stipek(1984)은 이에 대하여 아동이 아직 

현실성과 바람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가정한다. 어린 아동의 긍정 편향은 자신의 실제 

수행보다 더 좋은 결과를 바라는 “바람 사고

(wishfull thinking)”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실제

로 연구자들은 3세에서 6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에서 아동은 바람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가

지고 있고, 바람의 효과에 대한 믿음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감소함을 발견하였다(Woolley, Phelps, 

Davis, & Mandell, 1999). 또한, Schuster, Ruble

와 Weinert(1998)는 어린 아동의 자기 평가에 있

어서의 긍정적인 편향은 어린 아동이 공변 모형 

메커니즘에 근거한 해석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

기 때문이라고 제안하였다. 공변 모형에 따르면 

실패(예를 들어, 수정이는 수학시험을 망쳤다)에 

대한 원인 정보로서 실패원인이 안정적인 성격

을 지니는 개인특성(수정이의 낮은 수학실력)이

나 외부대상특성(어려운 수학시험)에 있는 것이

라면 이후 미래에 있을 그 과제에서는 실패를 

기대하는 것이 더 현실적일 것이다. 하지만 실패

에 대한 원인정보로서 좀 더 가변적인 성격을 

지니는 외부환경 원인 정보(시험 당일 수정이의 

감기몸살)가 제공된다면 미래 과제에 대해서 실

패를 기대하기 보다는 성공을 기대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판단일 것이다. 연구자들은 유치원 아

동, 초등학교 2학년 아동, 초등학교 4학년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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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개인의 실패 시나리오

에 대한 각기 다른 원인 정보를 제공하고 이후

의 성공에 대한 기대 정도를 측정하였다. 그 결

과, 참여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성공에 대한 기대

에 있어서 좀 더 공변 의존적인 해석을 보였다. 

즉, 연령이 증가할수록 성공에 대한 기대가 감소

하였는데, 이는 실패에 대한 원인으로서 가변적

인 원인이 아닌 안정적인 원인인 개인 특성과 

외부대상 특성 귀인 정보가 제시될 때만 일어남

을 밝혔다. 반면, 나이가 어린 참가자는 실패 귀

인 정보에 있어서 개인, 외부 대상, 환경 정보가 

가지는 안정성과 가변성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

기 때문에, 성공에 대한 기대가 감소하지 않고 

낙관적인 긍정적 편향을 보였다. 이렇게 어린 아

동의 두드러진 낙관성, 혹은 낙관적인 긍정 편향

은 진화론적인 의미를 가지거나 어린 아동의 미

숙한 인지 처리 능력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어린 아동의 편향된 믿음이 아동의 공변원리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기인한 것일지라도 분명

히 “긍정적인 편향”이라는 방향성을 지니고 있다

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바로 어린 아동이 미

래 사건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편향된 기대를 한

다는 것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어린 아동의 환상적인 낙관적 믿음

지금까지 어린 아동은 자기 자신 혹은 미래 

과제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편향된 믿음을 가지

고 있음을 살펴봤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그 

믿음의 방향성이 긍정적이고 낙관적이라는 점에

서는 낙관성과 개념적인 공통성을 가지지만, 특

정 사건이나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라는 점에

서는 ‘전반적인’ 미래 사건에 대한 긍정적인 기

대 즉, 낙관성과는 개념적인 차이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적 차이가 존재함에도 불구

하고, 어린 아동의 낙관성을 다룬 연구는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또한 낙관성과 비관성이 초기 

생애에서 발달된다고 가정되나 이러한 기대

(expectation)가 아동기에 언제 그리고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Kliwer & 

Lewis, 1995). 

다음은 어린 아동이 아닌 자기보고가 가능한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낙관성의 연구들

과 어린 아동의 낙관적 믿음을 측정한 최근 연

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연구들은 어린 아동이 아

닌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낙관

성의 효과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연구

들은 자기보고가 가능한 좀 더 나이든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들이다. 아동의 

낙관적 기대를 측정하기 위해 Stipek, Lamb과  

Zigler(1981)은 ‘Optimism-Pessimism Test 

Instrument: OPTI’ 도구를 사용하여 아동의 긍

정적 혹은 부정적 결과에 대한 전반적 기대를 

측정하였다. 이 측정 도구의 타당도 검증을 위해 

학교생활 태도, 자기개념(self-concept), 만족지

연(delay of gratification), 통제소재(locus of 

control)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높은 낙관적 

기대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최근에는 Ey 등 (2005)이 Life Orientation 

Test-Revised(LOT-R; Scheier, Carver, & 

Bridges, 1994)에 근거하여 16문항의 ‘Youth Life 

Orientation Test(YLOT)’를 개발하여 사용하였

다. YLOT에 의한 낙관성 측정에서, 낙관성은 3

개월 후 더 낮은 우울증상, 더 낮은 문제 행동을 

예측하였고 비관성은 더 높은 불안 증상과 사회

적, 학업 부족을 예측함을 밝히면서 이 측정도구



최선영, 곽금주 / 연령에 따른 환상적인 낙관적 믿음의 차이와 학령전기 아동의 심리적 적응

- 63 -

의 타당성을 지지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자기 보

고 식의 질문지는 미숙한 언어 발달을 보이는 

어린 아동들에게는 적합하지 않다. 비록 자기 보

고 형식의 질문지 형태가 아닌 방법으로 어린 

아동(3세～9세)의 낙관성을 포함한 여러 가지 강

점을 측정하기 위한 시도로서 어머니가 자녀에 

대해 자유롭게 기술하고 이에 대한 내용 분석이 

이루어졌으나, 엄마의 주관적인 관찰에 의한 것

이라는 점에서 이 또한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Park & Peterson, 2006). 

하지만 최근, 어린 아동의 낙관적 믿음을 이야

기와 그림 자극으로 측정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Lockhart, Chang, & Story, 2002). 이러한 낙관

적 믿음에 관한 연구는 특질 변화에 대한 믿음

과 관련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믿음 체계는 개인

이 사건을 해석하고 반응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중 특질에 대한 믿음은 개인이 

부정적 사건에 대해 해석하고 반응하는 방법에 

있어서 차이를 가져온다(Dweck, Hong, & Chiu, 

1993). 특질이 변화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에 대

한 믿음은 개인의 동기에 영향을 준다. 특질이 

잘 변화되지 않고 안정적이라고 보는 사람은 가

변적이라고 믿는 사람보다 실패에 직면했을 때 

포기를 잘 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관련, 

Lockhart 등(2002)은 나이가 어릴수록 특질이 더 

가변적이라고 믿을 뿐만 아니라 좀 더 긍정적으

로 변화한다고 믿는 것을 보여주었다. 5-6세의 

어린 아동이 7-10세의 더 나이든 아동, 성인과 

비교하였을 때, 과거의 특질(traits)이 미래에는 

좀 더 환상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

라는 낙관적인 믿음을 보였다. 즉, 어린 아동은 

부정적인 특질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극적, 환상

적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믿을 뿐만 아니라 그것

을 조절(control)할 수 있다고 믿었다. 이러한 특

질 변화에 대한 믿음에서의 연령차는 앞서 살펴

보았듯이 어린 아동의 현실과 바람사고의 구분

의 실패에서 기인하였거나, 7세가 되어야 가능하

다고 연구된 생물지식과 심리지식의 구분의 실

패에서 기인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박선미 등, 

2005). 연구자들은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어린 

아동에게서 두드러지는 환상적인 낙관적 믿음이  

더 나이든 청소년, 성인보다 우울증의 발병률이 

현저히 낮은 것을 설명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Lockhart et al., 2002). 하지만 이러한 환상적인 

낙관적 믿음이 실제로 심리적인 적응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

구에서 관심을 가지는 것은 바로 이 연령대에서 

특징적으로 보이는 환상적인 낙관적 믿음이며 

그것의 심리적 적응과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그렇다면 특질변화에 대한 환상적인 낙관적 

믿음은 낙관성과 어떠한 개념적 공통성을 가지

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Wenglert와 

Rosen(2000)가 이야기한  낙관성-비관성을 기대 

가치 공식(expectancy-value formulation)에 따

르면 다음과 같다. 연구자들은 기대 가치 모델에

서, 낙관성-비관성은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미

래 사건에 대한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subjective probabilities)’와 ‘그 사

건이 긍정적일지 부정적일지에 대한 가치 평가

(values of events)’로 구성된다고 제안하였다. 

미래 사건에 대한 주관적으로 기대된 가치

(subjective expected value)는 실제 그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한 ‘주관적 확률 평가’와 사

건 결과의 방향이 긍정적일지 부정정적일지에 

대한 ‘가치 평가’의 곱의 합산이라고 보았다. 이 

모델에 따르면 어린 아동의 낙관적 믿음은 실제 

일어날 수 없는 사건에 관해서 그것이 일어날 

확률이 더 높다는 주관적 평가 경향을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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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건에 대한 가치 평가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치우친 경향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렸을 때 뚱뚱했던 소년’에 대한 이야기를 들

려주고 이 아이가 어른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될

지를 판단하게 했을 때를 생각해보자. 어린 아동

은 그 소년이 원한다면 아주 멋진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믿는 경향을 보이지만 더 나이든 아동 

혹은 성인은 어른이 되어서도 헐렁한 티셔츠를 

입은 뚱뚱한 아저씨가 될 거라고 판단한다. 이는 

어린 아동은 과거의 특질이 좀 더 긍정적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믿을 뿐만 아니라 미래사건(멋

진 모델이 되는 것)이 일어날 확률을 더 높게 평

가하고, 그 방향이 좀 더 긍정적일거라는 가치 

판단을 보인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어린 아동의 

특질변화에 대한 낙관적 믿음은 낙관성과 개념

적 공통성을 가진다고 보았다. 

낙관성과 심리적 적응

낙관성과 심리적 적응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경로를 가정한다. 첫째, 

직접적인 경로로서 ‘긍정적인 주의 편향’에서 기

인한다고 본다. 즉, 낙관적인 개인은 긍정적으로 

잘 조화된 자극을 더 선호하는 잠재적인 주의 

편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낙관성이 생활 사건

에 대한 긍정적인 해석을 이끌고 이것이 심리적 

적응을 이끈다고 본다. 둘째, 간접적인 경로로서, 

능동적인 자기조절에서 기인한다고 본다. 낙관적

인 사람은 미래에 대하여 성공을 기대하기 때문

에 목표가 이루어질 때까지 수행을 계속하려는 

경향이 있고, 스트레스에 직면하였을 때 적극적

이고 문제중심적인 대처 메커니즘을 사용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Scheier & Carver, 1985; 

Scheier, Carver, & Bridges, 2001). 즉, 자기 자

신의 미래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는 낙관

주의자는 긍정적인 정서와 적극적인 행동을 더 

많이 경험하고, 스트레스 사건의 부정적인 영향

을 최소화하여 목표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반

면, 미래에 대해 부정적인 기대를 가지는 비관주

의자는 부정적 정서와 소극적, 수동적 행동을 더 

많이 경험하고, 스트레스 사건의 부정적 영향을 

증폭시키는 것이다(박경자, 1997). 예를 들어, 비

관적인 아동은 낮은 자존감을 보고하였고

(Fischer & Leitenberg, 1986), 자살시도와 우울

에 노출될 위험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Kazdin, French, Unis, Esveldt-Dawson,& 

Sherick, 1983). 반면, 낙관성 훈련을 받은 집단

의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훈련 이후 2

년 동안 우울이 증가될 위험이 적었으며(Jaycox, 

Reiovitch, Gillham, & Seligman, 1994), 위기 극

복에 대해 희망적으로 지각하는 아동 및 청소년

이 높은 수준의 자존감, 유능감을 보이고 낮은 

우울 증상을 보였다(Snyder et al., 1997).

그리고 이러한 낙관성과 심리적 적응에서, 낙

관성과 자기 개념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인다

고 제안되어왔다. 낙관성과 긍정적인 자기 개념 

사이의 관계는 초등학교 1학년 시기 발견되는 

낙관성의 증가가 이 시기 증가하는 자기 효능감

과 관련이 있다는 것으로 지지되어 왔다(Harter, 

1974; Harter and Zigler, 1974). 비관성은 아동들

에게 있어서 어렵고, 복잡하며, 예측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해 무력감을 지각하는 아동들에게서 

발견되었고, 낙관성은 내적 통제 소재를 보이는 

아동들에게서 발견되었다는 점이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한다(Stipek et al., 1981). 즉, 어린 아동의 

세계에 대한 낙관적 시각 혹은 비관적 시각이 

그들의 삶에 있어서의 많은 측면에 배여들 수 

있다고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는 만약 어린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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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이는 환상적인 낙관적 믿음이 인지적 미숙

함으로 인한 결핍이라면 선행 연구에서 제안되

어 왔던 긍정적인 자기개념과 관련성을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또한, 발달심리학의 연구들은 제안하기를, 긍

정적인 양육행동은 아동의 더 좋은 심리적 적응

과 관련이 있다고 밝혀왔다(Steinberg, 2001). 즉, 

아동기 효과적인 양육행동의 경험이 아동기 이

후 성인기의 심리적 적응, 낙관적 세계관의 성장

을 돕는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높은 수준의 따뜻

함과 적절한 통제력을 가진 양육행동은 자녀의 

심리사회적 능력과 학업수행 뿐만 아니라 더 낮

은 정서, 행동상의 문제를 가져왔다(Darling & 

Steinberg, 1993; Parker & Gladstone, 1996). 한

편,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경험한 아동들은 심리

적 부적응을 보였다(Glasgow, Dornbusch, 

Troyer, Steinberg, & Ritter, 1997; Weiss & 

Schwarz, 1996). 하지만 엄마의 양육행동이 자녀

에게 미치는 영향은 일방향적인 것만은 아니었

다. 청소년의 생활에 관한 대화에서 부모의 관점

에 좀 더 반응적인 청소년들이 몇 년 후 성인 초

기에 더 긍정적인 심리적 적응을 보였으며

(Arnold, Pratt & Hicks, 2004), 자신의 부모가 

권위적일 때 스트레스에 대처하는데 있어서 좀 

더 효과적인 기술을 사용한다고 보고하였다

(McIntyre & Dusek, 1995). 실제로 Jackson, 

Pratt, Hunsberger과 Pancer(2005)의 연구에서 

적절한 따뜻함과 통제를 지닌 권위적 양육행동

과 대학생의 적응 사이에서 대학생의 낙관성 정

도가 중재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도 어린 아동의 환상적인 낙관적 

믿음이 하나의 긍정적인 강점으로 작용한다면, 

엄마의 부정적인 양육행동이 아동의 심리적 부

적응을 예측할 때 어린 아동의 환상적인 낙관적 

믿음이 중재효과를 가질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지금까지 아동 및 청소년에 관한 연구가 이루

어져왔음에도 학령전기 아동의 낙관성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였다. 이는 낙관성이 아동기에 두

드러지는 특성임에도 불구하고, 어린 아동의 환

상적인 낙관적 믿음을 단순히 바람사고 혹은 공

변 원리에 대한 미숙한 이해와 같이 심리적 결

핍으로 여겼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자기 보고

가 불가능한 어린 아동의 낙관성을 측정할 수 

있는 적절한 도구가 부족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직접적인 자기보고 형

식이 아닌 만 5세 아동에게 실시가 가능하였던 

이야기와 관련 그림자극을 이용한 낙관적 믿음 

측정방법을 이용하고자 한다(Lockhart 등, 2002). 

어린 아동의 낙관적 믿음을 측정할 수 있는 적

절한 도구를 사용하여 어린 아동의 낙관성이 학

령기 아동 및 청소년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밝

히고, 이러한 어린 아동의 낙관적 믿음이 생애 

초기의 심리적 적응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 1에서는 환상적인 낙관적 믿음에서 발달

차가 존재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 2에서

는 만약 동일한 연령대 내에서 낙관적 믿음의 

개인차가 존재한다면, 어린 아동의 환상적인 낙

관적 믿음이 아동의 심리적 적응과 어떠한 관련

성을 가지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선행

연구에서 낙관성과 높은 관련성을 보였던 자기

개념, 문제행동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하였

다. 또한 생애 초기 경험하는 엄마의 부정적인 

양육행동과 같은 도전적 상황에서 어린 아동의 

환상적인 낙관적 믿음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 66 -

연  구 1

연구 1에서는 환상적인 낙관적 믿음에서 발달

차가 존재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현실적으

로 변화하기 어려운 과거의 부정적인 특질이 미

래에는 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변화한다고 보거나 

과거의 긍정적인 특질이 미래에도 긍정적으로 

유지한다고 믿는 환상적인 낙관적 믿음에서 어

린 아동과 나이 든 아동 사이의 차이가 있는지

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어린 아동 집

단과 나이 든 아동 집단에 따른 환상적인 낙관

적 믿음의 차이에 대한 일원 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또한 어린 아동의 경우, 

개인, 외부 대상, 환경 정보가 가지는 안정성과 

가변성 특성에 대한 불완전한 이해가 긍정적인 

편향으로 이어진 선행연구(Schuster et al., 1998)

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심리특질과 생물특질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이해의 차이가 환상적인 낙

관적 믿음의 연령차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알아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어린 아동 집단과 나

이든 아동 집단을 대상으로 각각 대응 t 검증을 

실시하였다.  

방  법

연구대상

서울, 경기 지역의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어린 

아동 54명, 서울 지역의 초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나이 든 아동 47명이 참가하였다. 실험에 

참가한 어린 아동집단의 평균 연령은 4세 3개월

(4세 2개월～4세 4개월)이고, 나이 든 아동집단

의 평균 연령은 7세 7개월(7세 1개월～8세 2개

월)이었다. 어린 아동의 경우, 총 57명이 실험에 

참여하였으나 실험 실시 초기 단계에 참여한 아동 

3명은 예비실험에 참여한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측정도구 및 절차

환상적인 낙관적 믿음

아동에게 제시된 자극은 ‘부정적 특질의 긍정

적 변화 조건(N. P.)’과 ‘긍정적 특질의 긍정성 

유지 조건(P. P.)’의 두 가지이다. 본 실험에서 사

용된 자극은 특질변화에 대한 낙관적 믿음에서

의 연령차를 알아보았던 선행연구(Lockhart et 

al., 2002)에서 사용된 자극을 수정한 것이다. 각

각의 조건은 생물학적 특질 3개, 심리학적 특질 

3개를 포함하여 각각 6개의 시나리오로 제시된

다. 이러한 특질 유형에서 중요한 것은 특질 구

별을 하는데 있어서 실제적인 결정 인자보다는 

이러한 특질 발현에 영향을 준 원인에 대한 지

각(perception)이다. 즉, 심리 특질은 변화하기 

쉬운 특질로 지각되지만 생물 특질은 보다 안정

되고 고정적인 성격을 지닌다고 지각된 것이다

(Lockhart et al., 2002). 

부정적 특질의 긍정적 변화 조건의 경우, 주인

공이 변화하길 원하는 부정적인 특질(생물 특질

의 예: 손가락이 하나 없는 아이, 주근깨가 많은 

아이, 눈이 나쁜 아이/ 심리특질의 예: 심술궂은 

아이,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아이, 지저분한 아

이)을 보여주는 6개의 짧은 이야기에서 이 주인

공이 5세, 10세에도 부정적인 특질을 유지함을 

들려주고 난 후  어른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될지

를 상상하는 것이다. 긍정적 특질의 긍정성 유지 

조건의 경우, 주인공이 유지되기를 바라는 긍정

적인 특질(생물특질의 예: 눈이 좋은 아이, 키가 

큰 아이, 피부가 깨끗한 아이/ 심리특질의 예: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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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깨끗한 아이, 사교성이 좋은 아이, 용감

한 아이)을 보여주는 6개의 짧은 이야기에서 5

세, 10세에도 긍정적인 특질을 유지함을 들려주

고 난 후 어른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될지를 상상

하는 것이다. 각각의 아동은 무작위 순서로 각 

조건의 6개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 질문을 받게 

된다. 각 조건의 이야기 후 제시되는 질문에는 

어른이 될 때까지는 어떠한 외부의 조작이나 개

입(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거나 약을 먹지 않았

다)이 없었다는 조건이 붙게 된다. 각각의 이야

기와 선택지에는 해당하는 그림이 함께 제시되

었다. 어른이 되었을 때 어떠한 모습일지를 선택

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아동에게 이야기의 주

인공이 어른이 되었을 때 부정적인 모습일지 아

니면 긍정적인 모습일지를 선택하게 한 후, 그 

정도를 동그라미 카드(• 과 ●)를 사용해서 선

택하게 하였다. 아주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답했

을 경우 4점, 조금 긍정적인 모습의 경우 3점, 조

금 부정적인 모습의 경우 2점, 아주 부정적인 모

습의 경우 1점으로 하였다. 이러한 코딩 방법은 

부정적 특질의 긍정적 변화 조건(N.P.)과 긍정적 

특질의 긍정성 유지 조건(P.P.)에서 모두에서 동

일하게 사용되었다. N.P. 조건의 생물특질인 ‘손

가락이 하나 없는 아이’ 조건에서만 ‘손가락이 

 표 1. 연령에 따른 환상적인 낙관적 믿음의 평균

어린 아동
(n=54)

나이 든 아동
(n=47)

평균(SD) 평균(SD) F값

N.P. bio 8.41(2.47) 5.64(1.98) 37.86***

N.P. psy 8.57(2.99) 7.96(2.14) 1.38

total N.P. 16.98(5.24) 13.60(4.76) 14.40***

P.P. bio 10.17(2.48) 9.80(1.83) .667

P.P. psy 10.28(2.38) 10.60(1.56) .610

total P.P. 20.44(4.29) 20.40(2.74) .003

total N.P. + P.P.
(총 환상적인 낙관적 믿음)

37.43(7.70) 34.00(4.09) 7.46**

 *. p < 0.05   **. p < 0.01   ***. p < 0.01 

여전히 4개이다(부정)’, ‘다른 사람보다는 작지만 

조그마한 손가락이 생겼다(중성)’, ‘손가락이 다 

른 사람과 같게 5개가 되었다(긍정)’과 같이 3점 

척도로 코딩되었다. 부정적 특질의 긍정적 변화 

조건과 긍정적 특질의 긍정성 유지 조건 두 가

지 조건을 제시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

이다. 부정적인 조건이 긍정적으로 변화할 것이

라고 보는 것이 아동의 낙관적 세계관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외부 세계가 끊임없

이 변화하는 것으로 지각함을 의미할 수 있다. 

따라서 대안적으로 부정적 특질의 긍정적 변화 

조건뿐만 아니라 긍정적 특질의 긍정성 유지조

건을 제시하고 그 점수를 합산한 것이다. 즉, 두 

조건의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높을 때 아동의 

낙관적 믿음이 높음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결과 및 논의

우선 아동의 특질에 대한 낙관적 믿음에 있어

서 연령차를 알아본 결과, 총 낙관적 믿음 점수

에서 연령차이가 있었다. 표 1에서 보듯이 어린 

아동 집단이 나이 든 아동 집단보다 더 높은 낙

관적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1, 

99)=7.46, p<.01. 또한 하위 조건인 총 N.P.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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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N.P.), F(1, 99)=14.40, p<.01, 과 부정적 특

질의 긍정적 변화 조건 내 생물특질 조건(N.P. 

bio)에서, F(1, 99)=37.86, p<.01,  어린 아동 집

단이 나이 든 아동 집단보다 낙관적 믿음 정도

가 높았다.

즉, 어린 아동이 좀 더 나이 든 집단보다 현실

적으로 변화하기 힘든 부정적인 특질(예를 들어, 

손가락이 4개 밖에 없는 아이)도 어른이 되면 긍

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어른이 되어서도 손가

락이 5개로 변함)는 믿음을 보였다. 이는 어린 

아동이 나이 든 아동과 비교하였을 때 좀 더 부

정적 특질의 가변성에 대한 믿음이 강하다는 것

을 보여준다. 비록, P.P. 조건 만으로는 유의미한 

연령차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N.P. 조건과 P.P. 

조건을 합산한 경우에는 더 어린 연령이 더 높

은 낙관적 믿음을 보였다.

다음은 특질 조건에 따른 환상적 낙관적 믿음

에 있어서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

았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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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5

어린 아동 나이 든 아동

 심리 특질 조건 생물 특질 조건

그림 1. 각 연령 집단에서의 특질 조건의 차이에 따른 

환상적인 낙관적 믿음

  그 결과 어린 아동 집단에서는 특질 조건에 따

라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나이든 아동 집단

의 경우, 생물특질 조건(M = 6.20, SD = 2.11)보

다 심리특질 조건(M = 7.96, SD = 2.14)에서 과

거 특질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거나 유지한다는 

낙관적 믿음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t(46)=3.33, 

p<.01. 즉, 나이 든 아동의 경우 특질의 변화 가

능성에 있어서 심리특질과 생물특질 간의 차이

를 인식함을 보여준다(그림 1.). 

이는 연령에 따라 특질 자체에 대한 이해 정

도가 다른 것이 환상적인 낙관적 믿음의 연령차

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나이 든 

아동은 생물특질이 심리특질보다 비교적 변화하

기 어려운 고정 특질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심리특질 조건보다 생물특질 조건에서는 

긍정적인 변화에 대한 믿음 정도가 감소한 것이

라고 볼 수 있다. 

연 구 2

어린 아동의 환상적인 낙관적 믿음이 아동의 

심리적 적응과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는지, 특히 

선행 연구에서 낙관성과 높은 관련성을 보였던 

자기개념, 문제행동과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는지

에 대하여 알아보고자하였다. 이를 위해 각각의 

변인 간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생애 초기 

경험하는 엄마의 부정적인 양육행동과 같은 도

전적 상황에서 어린 아동의 환상적인 낙관적 믿

음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어린 아동의 환상적인 낙관적 

믿음의 고저에 따라 집단을 나누고 예측변인으

로 부정적인 양육행동, 종속변인으로 문제행동으

로 하여 분리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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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법

연구대상

서울, 경기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연구 1에 참

가하였던 어린 아동 54명과 이 아동의 어머니 54

명이 참여하였다. 

측정도구 및 절차

아동의 환상적인 낙관적 믿음

아동의 낙관적 믿음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 및 

절차는 연구 1과 동일하다. 

아동의 신체/인지 능력 및 사회적 수용에 

대한 자아 지각

어린 아동의 자신의 인지, 신체 능력과 또래, 

부모 수용에 대한 자기 지각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Harter와 Pike(1984)가 개발한 지각된 능

력과 사회적 수용 그림 척도(The Pictorial Scale 

of Perceived Competence and Social Acceptance 

for Young Children)를 번역, 수정하여 사용하였

다. 이 척도는 총 2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고, 이 문항은 어린 아동이 이해할 수 있게 문항

과 관련된 그림과 함께 제시된다. 본 척도의 하

위 영역은 자신의 인지적 능력, 또래 수용 정도, 

신체적 능력, 어머니 수용 정도에 대한 자기 지

각으로 각각 6문항 씩 구성되어 있다. 응답은 1

점에서 4점으로 점수화 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어린 아동이 자기 능력, 수용 정도를 더 높게 지

각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얻은 전체 문항 간 

내적 신뢰도는 Cronbach α = .85이다.

아동의 문제 행동

Achenbach와 Edelbrock(1983)가 개발한 CBCL 

(Child Behavior Checklist)을 국내에서 표준화한 

한국판 아동행동평가 척도(K-CBCL; 오경자, 이

혜련, 홍강의, 하은혜, 1997)를 사용하였다. 본 연

구에서는 문제행동증후군 척도(Behavior Problem 

Scale)만을 사용하였다. 모두 119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0점-2점의 3점 척도

로 이루어져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행동 

정도가 높은 것이다. 본 평가는 부모 보고에 의

해 이루어졌다. 내적 신뢰도가 Cronbach α = .50 

수준보다 낮은 하위 영역들을 제외하고 위축

(Cronbach α = .54), 우울/불안(Cronbach α = 

.71), 사회적 미성숙(Cronbach α = .56), 주의집

중문제(Cronbach α = .65), 공격성 영역(Cronbach 

α = .80)과 내재화 문제(Cronbach α = .73), 외현

화 문제(Cronbach α = .81), 총 문제행동 영역

(Cronbach α = .89)을 분석에서 사용하였다. 

엄마의 양육행동

엄마의 긍정적인 양육행동과 부정적인 양육행

동을 측정하기 위해 Rohner(1991)가 개발한 부

모의 수용-거부 질문지(Parental Acceptance 

-Rejection Questionnaire: PARQ)를 2004년 수

정한 29문항의 Parent PARQ/CONTROL: 

Child(Short Form)을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Rohner(1991)에 의하면 수용-거부 척도는 크게 

수용과 거부의 두 영역으로 구분되는데, 온정/애

정 차원(Cronbach α = .77)은 수용을 나타내며, 

공격성/적대감(Cronbach α = .70), 무시/무관심

(Cronbach α = .68), 구별되지 않는 거부

(Cronbach α = .70)의 세 차원은 거부를 나타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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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평가의 엄마의 자기보고에 의해 이루어졌다.

결과 및 논의

어린 아동의 환상적인 낙관적 믿음과 긍정적인 

자기 지각과의 관계

어린 아동(만 4세)의 환상적인 낙관적 믿음 정

도와 자신의 인지와 신체능력, 사회적 수용 정도

에 대한 자아 지각 사이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어린 아동의 환상적인 낙관적 믿음이 높을수록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지각을 보이는 것으로 나

타났다.  

표 2에서 보듯이 또래 수용 정도에 대한 지각

은 낙관적 믿음에서 부정적 특질의 긍정적 변화

(N.P) 조건 점수(r=.37, p<.05), 이 조건의 하위

요인인 생물특질 점수(r=.34, p<.05), 심리특질 

점수(r=.37, p<.05), 그리고 총 낙관적 믿음(total 

N.P.+P.P.) 점수(r=.30, p<.05)와 유의미한 정적

인 상관을 보였다. 즉, 아동의 낙관적 믿음 정도

가 높을수록 자신의 또래 수용 정도를 높게 지

각하였다. 

어머니 수용 정도에 대한 지각은 어린 아동의 

낙관적 믿음에서 총 낙관적 믿음(total N.P.+P.P.) 

 

표 2. 어린 아동의 환상적인 낙관적 믿음과 긍정적인 자아지각의 상관관계

N.P. bio N.P. psy total N.P. P.P. bio P.P. psy total P.P.

total N.P. + P.P.

(총 환상적인 

낙관적 믿음)

인지적 능력에 대한 지각 .15 .19 .18 .07 .23 .17 .22

신체적 능력에 대한 지각 .06 .15 .12 .07 .20 .15 .16

또래 수용에 대한 지각 .34* .37* .37* .02 .12 .08 .30*

어머니 수용에 대한 지각 .23 .27 .26 .10 .25 .20 .29*

자기지각 총점 .26 .32* .31* .08 .26 .19 .31*

 *. p < 0.05   **. p < 0.01

점수와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이 있었다(r=.29, 

p<.05). 아동의 낙관적 믿음 정도가 높을수록 자

신의 엄마 수용 정도를 높게 지각함을 의미한다. 

인지적 능력과 신체적 능력에 대한 자기 지각, 

또래수용과 엄마수용 정도에 대한 자기 지각 점

수를 합산한 총 자기지각 점수는 총 N.P. 조건 

점수(r=.32, p<.05), 이 조건의 하위요인인 심리

특질 점수(r=.31, p<.05), 그리고 총 낙관적 믿음

(total N.P.+P.P.) 점수(r=.31, p<.05)와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이 있었다. 

이는 어린 아동이 환상적인 낙관적 믿음 정도

가 높을수록 자기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지각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학령기 아

동을 대상으로 낙관성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

한 선행연구에서 높은 낙관성이 더 긍정적인 자

기 개념(self-concept)을 보인 연구 결과(Stipek 

et al., 1981), 9-13세 아동을 대상으로 낙관성이 

높을수록 더 높은 자존감(self-esteem)을 보인 

연구 결과(Fischer & Leitenberg, 1986)와 일치

한다고 할 수 있다.

어린 아동의 환상적인 낙관적 믿음과 문제행동 

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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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아동의 환상적인 낙관적 믿음과 문제행

동 간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문제행동의 경우, 9

개의 하위 요인 중에서 문항의 내적 신뢰도가 

낮은 영역들을 제외한 위축, 우울/불안, 사회적 

미성숙, 공격성, 내재화 문제, 외현화 문제와 총 

문제행동 영역만을 분석하였다. 

문제행동의 하위요인들과 어린 아동의 낙관적 

믿음 사이의 관계는 우울/불안 영역과 낙관적 믿

음에서 긍정적 특질의 긍정성 유지 조건의 하위

요인인 심리특질 점수(P.P. psy)와 유의미한 부

적인 상관(r=-.30, p<.05)을 보인 것을 제외하고

는 전반적으로 부적인 관계를 보였으나 유의미

하지는 않았다.

엄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문제행동 간의 관계

엄마의 수용-거부적 양육행동과 아동의 문제

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온정/애정과 같

은 수용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문제행동과 전반

적으로 부적인 관계를 보였으나 유의미하지 않

았다. 표 3에서 보듯이, 엄마의 공격성/적대감을 

보이는 양육행동은 아동의 우울/불안(r=.30,

표 3. 엄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문제행동 간의 상관관계

온정/
애정

공격성/
적대감

무시/
무관심

구별되지 
않는 거부

위축 -.24 .14 .25 .27*

우울/불안 -.24 .30* .33* .41*

사회적 미성숙 -.18 .03 .18 .23

주의집중문제 -.25 .18 .25 .36*

공격성 -.03 .37* .22 .32*

내재화 문제 -.27 .25 .33* .38*

외현화 문제 -.02 .38* .18 .32*

총 문제행동 -.13 .30* .25 .37*

*. p < 0.05   

 

p<.05), 공격성(r=.37, p<.05), 외현화 문제(r=.38, 

p<.05), 총 문제행동(r=.30, p<.05)과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무시/무관심을 보이는 양

육행동은 아동의 우울/불안(r=.33, p<.05), 내재

화 문제(r=.33, p<.05)와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구별되지 않는 거부를 보이는 양육행동

은 아동의 위축(r=.27, p<.05), 우울/불안(r=.41, 

p<.05), 주의집중 문제(r=.36, p<.05), 공격성

(r=.32, p<.05), 내재화 문제(r=.38, p<.05), 외현

화 문제(r=.32, p<.05), 총 문제행동(r=.37, p<.05)

과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즉, 엄마의 

양육행동이 부정적인 거부적인 형태를 보일수록 

아동의 문제행동 정도가 높아짐을 의미한다. 이

러한 결과는 엄마의 부정적인 양육행동이 아동

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을 보여준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밝혀진 결과와 유사하다(박철웅, 

2002; 허묘연, 오강섭, 이시형, 1998; Pettit, 

Harrist, Bates, & Dodge, 1991). 

 

어린 아동의 환상적인 낙관적 믿음의 고저에 따

른 부정적 양육행동과 아동의 문제행동과의 관계

부정적인 거부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문제행동 

간의 관계에서 아동이 가지고 있는 환상적인 낙

관적 믿음이 적응적인 가치를 가지는지를 알아

보기 위해 높은 낙관적 믿음을 보이는 집단과 

낮은 낙관적 믿음을 보이는 집단으로 분류하여 

각각 분석을 실시하였다. 집단을 나눌 때는 총 

환상적인 낙관적 믿음(total N.P.+P.P.) 점수를 

기준으로 상위 25%인 집단을 고 낙관적 믿음 집

단(n=18)과 하위 25%인 집단을 저 낙관적 믿음 

집단(n=13)으로 하였다. 예측변인에는 엄마의 거

부적 양육행동의 하위 변인인 공격성/적대감, 무 

시/무관심, 구별되지 않는 거부를, 종속변인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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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문제행동(위축, 우울/불안, 사회적 미성

숙, 주의집중문제, 공격성, 내재화 문제, 외현화 

문제, 총 문제행동)로 하였다.

그 결과 공격성/적대감을 보이는 양육행동과 

무시/무관심을 보이는 양육행동이 아동의 문제

행동을 예측하는 정도(R2)는 고 낙관적 믿음 집

단보다는 저 낙관적 믿음집단에서 높았으나 유

의미한 모델은 아니었다. 하지만 구별되지 않는 

거부를 보이는 양육행동의 경우 고 낙관적 믿음 

집단과 저 낙관적 믿음 집단 사이의 차이가 

현저하였다(표 4). 

저 낙관적 믿음 집단에서 구별되지 않는 거부

표 4. 아동의 환상적인 낙관적 믿음의 고/저 집단에서의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한 분리된 회귀분석

예측변인 종속변인
아동의 낙관적 믿음 

고․저 집단
β R2 F

거부적 

양육행동: 

구별되지 않는 

거부 

위축

고 집단(n=18) -.11 .01 .19

저 집단(n=13) .60* .36 6.27*

우울/불안

고 집단(n=18) .40 .16 3.00

저 집단(n=13) .57* .32 5.21*

사회적 미성숙

고 집단(n=18) .01 .00 .00

저 집단(n=13) .49 .24 3.46

주의집중문제

고 집단(n=18) .16 .03 .41

저 집단(n=13) .53 .29 4.40

공격성

고 집단(n=18) .01 .00 .00

저 집단(n=13) .52 .27 4.04

내재화 문제

고 집단(n=18) .34 .12 2.11

저 집단(n=13) .57* .32 5.23*

외현화 문제

고 집단(n=18) .00 .00 .00

저 집단(n=13) .54 .29 4.42

총 문제행동
고 집단(n=18) .12 .01 .23

저 집단(n=13) .60* .36 6.20*

 *. p < 0.05   

 

를 보이는 양육행동이 아동의 문제행동(위축 = 

36.3%, 우울/불안 = 32.1%, 내재화 문제 = 

32.2%, 총 문제 행동 = 36.0%)을 유의미하게 예

측하였으나, 고 낙관적 믿음 집단에서는 부정적

인 양육행동이 아동의 문제행동(위축 = 1.2%, 우

울/불안 = 15.8%, 내재화 문제 = 11.7%, 총 문제 

행동 = 1.4%)을 예측하는 정도가 감소하였고, 모

델 또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

의 낙관적 믿음 정도가 높고 낮음에 따라 엄마

의 부정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

을 주는 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아동

의 낙관적 믿음이 높을수록 엄마의 부정적 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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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주는 정도를 

감소시킴을 의미한다. 이것은 어린 아동이 과거

의 변하기 어려운 부정적인 특질도 미래에는 긍

정적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믿는 것처럼 현재의 

부정적인 양육행동으로 인한 도전적 상황을 좀 

더 좋아질 것이라고 믿는데서 기인한다고 할 수

도 있다. 즉, 개인의 낙관성, 희망과 같은 강점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중재적 역할을 하는 선행 연

구 결과들(Valle, Huebner, & Suldo, 2006; 

Jackosn et al, 2005)과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양

육행동과 같은 도전적인 순간에서 미래에 대한 

환상적인 낙관적 믿음이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기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함을 보여준

다. 높은 수준의 희망과 낙관적 믿음을 가진 아

동은 도전적인 상황에서 긍정적인 문제 해결 방

법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행동을 할 수 있다고 느끼며, 부정

적인 방식으로 행동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적응

적인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Barnum, 

Snyder, Rapoff, Mani, & Thompson, 1998).

종 합 논 의 

본 연구는 어린 아동기에서 특징적으로 보이

는 환상적인 낙관적 믿음의 연령차에 대해서 그

리고  이러한 환상적인 낙관적 믿음이 개인의 

적응에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는지에 대해 알아

보았다. 

연구 1에서 특질 변화에 대한 환상적인 낙관

적 믿음에 있어서의 연령차를 알아본 결과, 어린 

아동이 나이 든 아동보다 과거의 부정적인 특질

이 미래에는 긍정적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믿음

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정적 조건의 

긍정적 변화조건과 긍정적 조건의 긍정성 유지 

조건을 합산한 총 낙관적 믿음 또한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어린 아동이 나이 든 아동에 

비해 어린 아동이 더 높은 환상적인 낙관적 믿

음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어린 아동

은 심리특질과 생물특질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

였는데, 이러한 특질 이해의 상이한 수준이 환상

적인 낙관적 믿음의 연령차의 원인이 될 수 있

음을 제안하였다.  

연구 2에서는 환상적인 낙관적 믿음에서의 개

인차에 중심을 두어, 어린 아동이 지닌 환상적인 

낙관적 믿음의 적응적 가치를 알아보고자 환상

적인 낙관적 믿음과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 

지각, 문제행동 간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그 결

과, 낙관적 믿음이 높을수록 또래와 엄마 수용을 

포함한 자신의 능력과 사회적 수용에 대해 좀 

더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엄마

의 거부적인 양육행동은 아동의 높은 문제행동

을 예측하였는데, 이 때 아동이 가지고 있는 환

상적인 낙관적 믿음이 적응적인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의 환상적인 낙관적 

믿음이 낮은 집단에서는 엄마의 부정적인 양육

행동이 높을수록 아동의 문제행동 또한 증가하

였으나, 아동의 낙관적 믿음이 높은 경우 엄마의 

부정적인 양육행동이 증가한다고 해서 아동의 

문제행동이 증가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통

해 이는 환상적인 낙관적 믿음이 부정적인 양육

행동과 같은 도전적인 상황에서 문제행동을 감

소시키는 역할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음을 제안

할 수 있다. 

즉 낙관적 믿음은 자기 자신을 좀 더 긍정적

으로 지각하는 것과 관련이 있고, 엄마의 부정적

인 양육행동과 같은 도전적인 상황에서 적응적

인 가치를 가진다는 점에서 어린 아동의 환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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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낙관적인 믿음이 개인의 긍정적인 강점으로 

작용함을 제안할 수 있다. 

낙관성에 관한 연구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음에도 학령 전기 아동의 낙관성에 관한 연구

가 부족했던 것도 바로 아동에게서 보이는 환상

적인 낙관적 믿음을 단순한 미숙함으로 보고 이

에 대한 적응적 가치에 대한 관심이 적었기 때

문일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 결과는 어린 아동

의 환상적인 사고를 어린 아동의 미숙한 발달에 

의한 결핍이 아닌 ‘긍정적인 자산’으로 봐야 한

다는 것을 말해준다. 또한 측정 방법에 있어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 도구는 낙관성의 기원

과 발달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

된다. 본 연구에서의 어린 아동의 낙관적 믿음에 

대한 직접적인 측정은 관찰자의 주관적인 평가

가 아닌 자기 보고가 불가능한 어린 아동에 대

한 낙관적 믿음의 객관적 측정이라는 점에서 의

미가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

은 점을 보완하여 추후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어린 아동의 낙관적 믿음을 측정할 수 있었지

만, 선행 연구 결과를 토대로 예측했던 아동의 

낙관성과 문제행동 간의 유의미한 결과를 검증

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문제행동 척

도(K-CBCL) 이외에 4세 아동의 문제해결 능력, 

부정적인 문제 행동 등 심리적 적응을 보기 위

한 정교한 관찰, 혹은 검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외 어린 아동의 환상적인 낙관적 믿음과 

심리적 적응간의 관계에서 매개변인을 밝히는 

후속 연구 또한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어린 아동의 환상적인 낙

관적 믿음과 과거에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낙관성’과의 관련성을 분명히 하는 것

도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어린 아동의 환상적

인 낙관적 믿음 또한 미래 사건에 대한 긍정적 

기대라는 점에서 낙관성과 유사한 개념이며, 연

령이 증가할 수록 이러한 환상적인 믿음은 좀 

더 정교화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본 연구에 참

여한 아동이 시간이 지난 후 측정한 낙관성과 

높은 상관을 보이는지, 적응적인 가치를 가지는

지를 알아보는 종단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를 해석하는데 있어

서 고려해야 할 것은 과도한 낙관주의가 항상 

긍정적인 결과만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점이다. 

과도한 낙관성이 가져오는 위험성에 대한 연구

들에서 연구자들은 대부분의 건강 위험과 관련

된 위험 지각에서의 낙관적 편향이 가져오는 해

로운 결과를 밝힌 연구도 있다(Weinstein, 

Lyons, Sandman과 Cuite, 1998). Kunda와 Klein 

(1990)은 낙관적 편향이 긍정적인 자기관을 유지

하는데 도움을 주지만 장기적으로는 해로운 결

과를 가져온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이와는 달리 

중도론을 주장하는 연구자들은 낙관적 환상은 

적응적일 수 있지만 단 부적응적인 방식으로 현

실성을 파괴하지 않을 때만 그렇다고 주장한다

(Baumeister, 1988). 이와 마찬가지로 Seligman 

(1991)은 맹목적인 낙관주의가 아니라 현실성에 

기반한 유연한 낙관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

다. 이에 따라 본 연구결과만으로는 환상적인 낙

관적 믿음이 항상 긍정적인 결과만을 가져온다

고는 말할 수 없다. 

낙관성과 비관성이 초기 생애에서 발달된다고 

가정되었으나 이러한 기대(expectation)가 아동

기의 언제,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한 연구는 많

지 않았다(Kliewer & Lewis, 1995). 본 연구에서

의 어린 아동의 낙관적 믿음의 측정은 성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에서는 발견하기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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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인, 낙관성의 기원과 발달을 이해하는데 있

어서 기초가 될 수 있다는 점, 어린 아동의 환상

적인 믿음을 심리적 결핍으로 보지 않고 긍정적

인 강점으로 여기고 이것의 적응적 가치를 밝히

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특히 이후 연구에서는 어린 아동의 낙관적 믿

음에 대한 종단 연구를 통하여 어린 아동의 환

상적인 낙관적 믿음이 어떻게 발달되어가고, 이

후 적응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알아보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어린 아

동기에 특징인 환상적인 낙관적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요인이나 방법을 밝힐 수 있다면, 아동

의 긍정적 강점을 지속시켜 성인기의 성공이나 

행복감을 가지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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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eal the developmental difference in UOB(unrealistically optimistic 

beliefs) of the future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UOB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In Study 1, 54 

young children (age: M=4,3) and 47 older children (age: M=7,7) reported their UOB. The results revealed 

that young children had higher tendency of UOB. In Study 2, 54 young children in Study 1 and their 

mothers reported Perceived Competence and Social Acceptance, Child Behavior Checklist(CBCL) and 

Parental Acceptance-Rejection Questionnaire(PARQ). The results indicated that children with high 

optimism showed higher positive perception of self. In the group with high UOB, parents with 

undifferentiated denial parenting style had less impact on the child’s problem behaviors. This study 

examines UOB not as a psychological deficit but as a positive strength and proves that this trait brought 

psychological adjustment to children.

 

Key words: unrealistically optimistic belief, optimism, problem behavior, self-perception, trait belief


